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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탄소년단(BTS)이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

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‘2018 대한민국 대중문

화예술상’시상식에서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

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. 역

대 최연소이자 아이돌 그룹으로는 최초이다.

리더인 RM은“모든 아미분들께 이 영광 돌리겠

다”고 말했으며 진은“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많

은 분들이 한글로 노래 따라부르고 공부했다고 

자랑한다. 뿌듯했다.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더 많

은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고 소감을 전했다.

방탄소년단 외에도 배우 이순재, 가수 겸 제작

자 김민기 등 총 36명(팀)이 수상했다. 이날 시상

식에는 이례적으로 행사 서너 시간 전부터 일본 

등 국외팬들 300여명이 몰려들었다. 방탄소년단

은 50여일간 북미와 유럽 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

이날 오전 귀국했다. 다음달 중순 다시 일본 투어

에 나선다. 

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발매한 LOVE 

YOURSELF 承‘Her’, 올해 5월 발매한 LOVE 

YOURSELF 轉‘Tear’에 이어 LOVE YOUR-

SELF 結‘Answer’까지 3개의 앨범이 연달아 메

인 앨범 차트인‘빌보드 200’에 오르며 전 세계

적으로 사랑 받고 있다.

한편 화관문화훈장은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

당하는 훈장으로, 드라마‘겨울연가’로 한류 붐

을 일으킨 배우 배용준과 원로 코미디언 고(故) 백

남봉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.

방탄소년단, 
화관문화훈장 받았다

그룹 엑소의 멤버 레이(LAY, 

SM엔터테인먼트 소속)의 새 

앨범‘NAMANANA’(나마나

나)가 글로벌 음악 시장을 강

타했다.

지난 19일 미국에서 음반 

출시된 레이의 세 번째 솔

로 앨범이자 미국 데뷔 앨범

인‘NAMANANA’는 발매 

당일인 19일 미국 최대 온라

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

서 음반차트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. 지난 달 26

일 시작한 예약 판매 기간에도 같은 부문 1위에 오

른 바 있다.

더불어 이번 앨범은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에서 

콜롬비아, 그리스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말레이시

아, 몽골, 페루, 필리핀, 러시아, 사우디아라비아, 싱가

포르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에스토니아, 마카오, 대만 

등 전 세계 16개 지역 1위를 기록해 레이의 세계적인 

‘레이’ 미 데뷔 앨범 아마존 차트 2위

인기를 증명했다.

또한 미국 빌보드는 19

일 홈페이지를 통해“레이

가‘NAMANANA’에서 환상

적인 여정을 시작했다. (Lay 

Takes Fantastical Journey 

in‘NAMANANA’)”라는 제

목으로 이번 앨범을 조명하는 

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.

빌보드는 타이틀 곡‘NAMA 

NANA’에 대해“반복되는 챈트와 휘슬 소리가 가

득한 댄스 곡으로, 생동감 넘치는 타악기와 그루비

한 호른 사운드 위에 레이의 자신감 넘치는 노래가 

더해졌다.”고 소개했으며,“레이는‘NAMANANA’

작곡에 참여, 싱어송라이터이자 래퍼로서의 실력을 

강력하게 보여주며,‘NAMANANA’는 중국 최정상 

인기 스타 중 한 명이자, 독보적인 K-POP 보이그

룹 엑소의 멤버로서 레이의 위치를 입증한다.”고 호

평했다.

영화‘버닝’의 이창동 감독(오른쪽)이 다

음달 2일 버닝의 LA 개봉을 앞두고 열린 

기자회견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도전하

는 소감을 전했다. 

이창동 감독은 23일 LA한국문화원에서 

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“오스카 진출

이 한국영화계의 숙원 중 하나인데 어떻게 

전망하나”라는 질문에“한국영화가 아카

데미 외국어영화상 노미네이션이 한 번도 

없었던 건 수준이나 작품성이 부족해서는 

아니라고 본다.”며“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

(노미네이션이) 이뤄지는데 사실 (작품이) 좋고 나쁘

고 떠나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

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없었다.”고 말했다.

이 감독은 또“첫 번째로 문을 여는 건 어려울 것으

로 본다.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. 오히려 국민의 

기대가 커서 실망이 커질까 봐 걱정”이라며“하지만 

그 기대가 너무 멀지는 않다. 최선을 다해보겠다.”고 

이창동 감독 “한국 영화 
아카데미수상, 먼 일 아냐”

말해 눈길을 끌었다. 

‘버닝’은 내년 제91회 아카데미영화상(오스카) 외

국어영화 부문에 출품할 한국영화로 선정됐다. 또 

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았고 오스카와 골

든글로브의 한국출품작으로 선정돼 올해 최고의 

화제작으로 평가됐다. 지난 22일 열린‘대종상 영화

제’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.


